
brilliant�30:�작가�이완
이완,�세상을�이루는�구조,�개인,�그리고�집단에�관해�탐구하는�작가





Q.�최근�작업,�<메이드�인>�프로젝트에�대해�소개�부탁드립니
다.

A.�2013년부터�아시아의�여러�나라를�돌아다니고�있습니다.�각�나라의�대표적이거나�역사

적으로�상징성을�지닌�생산품을�직접�제작하고�그�과정을�다큐멘터리�형식의�영상물과�제

가�만든�생산품으로�남기고�있는�프로젝트입니다.�예를�들면�대만의�사탕수수밭에서�설탕

을�직접�추출해�생산하며�이�과정을�다큐멘터리�영상에�담는�식입니다.�개인이�주체적으로

할�수�있는�유일한�것이�소비인�현시대에서,�‘소비자가�되지�않으면서�자본의�논리를�벗어

난�생산품을�만든다는�것이�가능할까?’�하는�고민에서�<메이드�인>�프로젝트를�시작하게

되었고,�이�프로젝트를�통해�지금�세상을�이루고�있는�구조�내부의�작동�원리와�역사에�대해

탐구하여�‘나’라는�한�개인에�대한�온전한�이해에�더�가까이�다가가려�노력하고�있습니다.

세상을�이루는�구조의�본질과�작동원리를�알아야�‘나’를�알�수�있다고�생각합니다.�그리

고�나를�온전히�아는�것은,�타인,�집단,�더�나아가�사회,�국가,�세상을�이해하는�척도가�될

수�있다고�생각합니다.�
나의�예술은�구조,�그리고�개인과�집단에�대한�이야기입니다.

­�이완�-



Q.�작업에�대해�큰�영향력을�끼친�경험,�혹은�작품에�대한�영감
은�어떻게�얻게�되셨나요?

A.�어릴�때�박물관에�전시된�유물들을�보면서�다양한�상상을�하곤�했어요.�500년�전,�저�그

릇에�음식을�담아�먹는�선조들의�모습이나,�저�그릇이�찬장에�올려져�있는�풍경들을�상상하

며�경이롭다는�느낌을�받았습니다.�그리고�그�유물들이�박물관에�오기�전의�‘과거’,�그�역사

적�과정들에�대해�궁금해했었죠.�20대�때�혼자�자취를�하게�되었는데,�대형�마트에�가서�생

필품을�구입하는�과정에서�그�경이로운�느낌을�다시�받게�되었어요.�어떻게�저런�한�치의�오

차도�없는�것들이�전�세계를�거쳐서�이곳에�전부�모여�있을까,�수많은�나라와�수없이�많은

사람들의�손을�거쳐,�상상도�못�할�기술을�사용해�만들어진�것들을�돈�몇�푼으로�손에�넣을

수�있다는�것이�신기했죠.�그것을�가능하게�하는�것은�무엇일까?�돈과�이데올로기�그리고

규칙들이�가능케�하는�것일까?�그래서�하나의�상품이�생산되는�과정을�직접�체험해보며�경

험해보고�싶어졌습니다.�그리고�그것을�둘러싼�정치,�경제,�사회,�문화적�구조들이�어떻게

뒤엉켜�있는지�들여다보자는�결심을�하게�된�것입니다.

Q.�작가님의�작품이�담고�있는�이야기,�그리고�작업을�통해�추구
하시는�것에�대해�듣고�싶습니다.

A.�지금�현재,�나의�모습을�이루는�모든�것들이�온전히�외부의�영향에�의해�형성된�것이라

는�생각을�했어요.�그�외부를�구성하는�것�­�세상을�이루는�구조의�본질과�작동원리를�알아

야�‘나’를�알�수�있겠다고�판단했습니다.�그리고�나를�온전히�아는�것은�결국�타인,�집단,�더

나아가�사회,�국가,�세상을�이해하는�하나의�척도가�될�수�있다고�생각합니다.�나의�예술은

구조를�관통하며�보여주지만�개인과�집단에�대한�이야기입니다.�그�이야기가,�지하�깊숙이

숨겨져�있던�거대한�구조의�벽에�창문을�내는�일이�될�수�있기를�희망합니다.�또�우리�개인

의�삶을�온전히�이해하고,�삶의�불균형한�것들을�해결해�가는데�도움이�되는�자료가�되었으

면�좋겠습니다.



Q.�삶�속에서�작가님을�정의해주고,�또�빛나게�하는�‘그것’은�무
엇인가요?

A.�비행기에서�자다가�깼는데,�웅성거리는�소리,�기내에�꽉�들어찬�사람들,�공중에�떠�있다

는�현실과�갑작스럽게�맞닥뜨린다는�기분이�비몽사몽�하던�중에�들더라고요.�(이�세상은�왜

있지,�이유가�뭘까�이런�엉뚱한�생각을�하기도�해요.)�‘메모리를�불러오며�부팅되는�컴퓨터

처럼,�이성이�깨어나면서�내가�작동된다.’라는�기분이�들었어요.�(컴퓨터�메모리처럼)�일생

을�통해�경험하고�축적한�기억들이�나를�나로�있게�하는�것이고,�나라고�하는�존재는�메모리

(데이터)들의�모임이구나�하는�생각을�했어요.�삶�속에서�저장될�기억들을�만드는�매�순간

이�나를�빛나게�하는�것�같습니다.

Q.�30대�이후,�앞으로의�삶에�대한�기대와�계획에�대해�나눠�주
세요.

A.�봄�같았던�20대의�길을�지나,�혹독한�사막의�여름�같은�30대를�지나고�있습니다.�이제

곧�가을의�문턱에�다다를�것�같다는�생각을�합니다.�언젠가�겨울이�오겠지요?�앞으로�3년

후면�저도�40대가�됩니다.�(40대가�되면)�내가�하고�싶은�것을�더�많이�하게�되지�않을까

하는�기대가�있어요.�그림�그리는�것뿐�아니라�글도�쓰고,�음악이나�영화도�하고�싶고�하고

싶은�게�참�많은데�계절은�빨리도�돌아옵니다.�계획을�잘�세워서�하나하나�실현시키며�살아

가고�있지�않을까�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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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은�동국대학교�예술대학�조소과를�졸업했으며�‘중앙미술대전’을�통해�미술계에�등단

했으며,�삼성미술관�리움이�제정한�제�1회�‘아트스펙트럼�작가상’과�제�26회�김세중�청년조

각상을�수상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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